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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준비하세요! 
국립중앙치매센터

국립중앙치매센터는「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치매
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치매관련 서비스, 교육, 연구 및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치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준비
하세요! 치매를 이겨내는 첫걸음은 

바로 치매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57만명의 치매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100만이 넘는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치매 환자 증가의 심각성에 비해 치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식은 60점 수준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3명 중 2명은 치매가 본인과는 관계가 없는 100명 중 1명 수준의 드문 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치매가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일만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치매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어르신

3명중 2명은
치매가 나와 관련이 없는 
드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2명중 1명은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를 불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일만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오답 : 73.2%)

(출처:2012년 치매유병률조사)

※ 위 제시된 모든 질문 문항의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치매인식도조사 정답률]

26.8%
노인은 100명 중 
1명 꼴로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오답 : 68.9%)

31.1%
부모가 치매 환자면 
자식도 치매에 
걸리게 된다
(오답 : 67.2%)

32.8%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오답 : 60.8%)

39.2%
치매 환자는 
모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오답 : 56.9%)

43.1%
치매는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오답 : 47.1%)

52.9%치매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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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가족 중 2명 중 1명은 부모님이 치매인데도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치매환자가 치매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5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아예 진단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매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을 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호의 어려움으로 인해 살인을 택하는 간병 살인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5년

준비
하세요!

진단률 50% 미만

진단률 50% 이상 ~ 80% 미만

진단률 80% 이상

[전국광역시도별 치매진단율]

우리나라 
치매 환자 57만 명 중
25만 명의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 1만 명25만 명

25만 명이라는 숫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남성의 인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증상이 발생하고
처음 진단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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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 조기치료는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치매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감에 따라, 치료비용과 조호시간 등 
치매환자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치매환자 수의 
증가만큼, 
치매환자 가족 수의 
증가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0 년 후

576,1762,304,704

치매환자치매가족

1,007,575

4,030,300
치매환자

치매가족

2020년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수는 약 614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약 57만 명이 치매 환자이고, 치매 환자의 배우자 수까지 합하면 약 115만 명의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되어 2020년이 되면 약 808만 명의 전체 노인 중
치매환자는 84만, 여기에 배우자의 수를 합하면 약 168만 명의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를 부모님으로 둔 자녀수는 약 115만 명이고 2020년이 되면 약 16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또, 치매환자를 조부모로 둔 손자손녀의 숫자도 현재는 57만, 2020년이 되면 약 84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가족 수]

준비
하세요!

현재

808만

420만
252만

168만84만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

치매환자의 자녀 및 
손자손녀

치매환자와 배우자치매환자

전체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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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진단하고, 
미리미리 치료하면 
치매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발병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조기발견을 통해 발병을 2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평균 중증도 또한 크게 감소합니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는
방치군에 비해 
8년 동안 조호 비용 
약 6,000만원, 조호시간 
약 7,800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약 6,000만원 절약

약 7,800시간

방치군의 조호비용은 치료군에 비해 치매 발병 3년 후 매월 55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8년 후에는 월 96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조호비용]

방치군의 조호시간은 치료군에 비해 3년 후 매일 2시간이 더 소요되며, 8년 후에는 
매일 4시간을 더 소요하게 됩니다

[조호시간]

133
만원

188
만원

3.4
시간

5.8
시간

147
만원

4
시간

8.2
시간

243
만원

3년

치료군 방치군

8년

치료군 방치군

3년

치료군 방치군

8년

치료군 방치군

8년후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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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이상

전국보건소 
무료 치매검진사업

국민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66세, 70세, 74세라면 
국민건강보험 
무료 건강 검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nid.or.kr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종치매노인지원사업, 치매전문교육, 
치매극복 캠페인, 파트너 사업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세

70 세

7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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